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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 by leaps and bounds, communica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lexithymia, empath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dentify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to develop a customized communication program for local resi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residents living in area Y of B Metropolitan City. A total of 193 research participants were those 

who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agree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pril 15 to 

May 10, 2023.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IBM SPSS/Version 27.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the average score for alexithymia was 1.78±0.51 points, empathy was 2.82±0.54 point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was 3.34±0.48 points. The alexithymia h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competence(r=-.194, p<.001), and empathy(r=-.392, p<.001). Empathy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competence(r=.597, p<.001).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ogram that allows local residents to recognize 

their emotions, express their needs, and communicate with empathy. In addition, a follow-up study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program in the long term through the policy support and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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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소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감정표현불능증,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 지역주민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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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의 대상은 B 광역시 Y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총 193 명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 년 

4 월 15 일부터 5 월 10 일까지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Version 27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정표현 불능은 평균 2.8±.5 점, 공감능력은 평균 2.8±.5 점,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3.3±.5 점이었다.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감정표현불능과 의사소통능력은 부적 

상관관계(r=-.327, p=<.001)로 나타났다.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정적 상관관계(r=.626, 

p=<.001)로 나타났다. 정서자각 곤란은 공감과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r=-.213, 

p<.01; r=-.361, p<.001)이었고, 정서표현 곤란은 공감과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r=-.332, p<.001; r=-.476, p<.001)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욕구를 표현하며 공감으로 양질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핵심어: 감정표현불능증, 공감, 의사소통능력, 지역주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으로 인구구조가 변화되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성장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1]. 

지역을 떠나려는 주민을 남아 있게 하려면 그 지역의 교육, 의료, 복지 등의 복지 

서비스 제공과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서비스의 공동생산이 요구된다[2].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세대 간의 소통은 물론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과 지자체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주고받는 쌍방향의 

소통이 필요하다.  

   지역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자연스럽게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하여 상황에 따라 정서표현을 자제하고 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서표현의 억제는 대인관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3], 이중 감정표현불능증은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할 경우 

정서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 구성되지 않아 자신이나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제대로 표현하지도, 조절하지도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4]. 정서표현은 문화적 

관습과 사회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되기 때문에[5] 그 수준은 문화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의 감정표현불능증이 높게 보고된다[6]. 

또한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에 

있으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대별 의사소통 변화되어[7] 다양한 연령층이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와 의사소통 방식을 고수하면서 세대 간의 의사소통 갈등을 겪고 있다[8]. 

의사소통능력은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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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감능력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기능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며[9],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 능력이다[7]. 즉, 타인의 경험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고, 감정을 정확히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언어를 통해 전달하고 

상대방의 내적 동기를 격려하는 공감의 과정을 통해 개인이 세상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10]. 

김해진과 이동훈[8]은 개인이 지닌 우세한 문화적 성향과 세대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은 

다를 수 있으며,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우세한 사람들은 의사소통 불안이 높고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 표현을 지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적 성향이 

비슷하더라도 세대에 따라 더 자주 사용하는 의사소통능력이 다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8]. 따라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의 단계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성향과 

세대 간의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여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감정표현불능증,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와 지역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 B시의 Y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감정표현불능증,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의 현재 수준을 확인하고,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소통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감정표현불능증,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여 지역주민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 시의 Y 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설문조사 당시 B 시의 Y 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 응답 방법, 그리고 비밀이 

유지됨을 설명하였고, 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대상자 본인이 직접 읽고 응답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는 

설문조사자가 직접 읽어주면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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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 수는 G 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효과 크기는 0.26,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의 크기는 13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배포된 설문지는 총 206부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된 13부를 제외한 193부를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감정표현불능 

감정표현불능 측정 도구는 선행 논문을 기반으로 Yun[11]이 TAS-20K의 차원성검증 

연구에서 추천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자각 곤란(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DIF) 7문항과 정서표현 곤란(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DDF) 5문항의 2개 하위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자각 곤란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나 감정의 

변화를 인식하기 어려운 것을 나타낸다. 정서표현 곤란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감정 상태를 말로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나타낸다. 도구의 신뢰도는 

Yun[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70 이상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7이었다. 

 

2.3.2 공감능력  

공감능력 측정 도구는 Yoe[12]가 한국어로 번역하고 단일 요인 구조로 된 한국판 단축 

공감척도(Empathy Quotient Short Form, EQShort-K) 1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e[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93이었다. 

 

2.3.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 측정 도구는 Rubin과 Martin[13]의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S)를 Hur[14]가 수정, 보완한 포괄적인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GICC)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 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력,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파, 반응력, 잡음 통제력에 대한 

역문항 2문항을 포함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1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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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자 50.3%, 여자 49.7%이고, 연령은 70-80대 39.4%, 30-40대 23.8%, 

20대 20.2%, 50-60대 16.6%의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 36.8%, 중졸 이하 33.2%, 대졸 이상 

30.1%이었다. 거주 기간은 30년 이상 42.0%, 10년 미만 30.0%, 10년 이상-20년 미만 16.6%, 

20년 이상-30년 미만 11.4%의 순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 (N=193)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97(50.3) 

Female 96(49.7) 

Age 

20’s 39(20.2) 

30’s to 40’s 46(23.8) 

50’s to 60’s 32(16.6) 

70’s-80’s 76(39.4) 

Education 

Lower than middle school 64(33.2) 

High school 71(36.8) 

College graduation or higher 58(30.1) 

Duration of residence(year) 

 <10 58(30.0) 

≥10, <20 32(16.6) 

≥20, <30 22(11.4) 

≥30 81(42.0) 

Subjective health status 

1-3 13(6.7) 

4-7 99(51.3) 

8-10 81(42.0) 

  

Subjec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1-3 8(4.1) 

4-7 82(42.5) 

8-10 103(53.4) 

  

 

 

3.2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도 

[표 2]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도 (N=193) 

[Table 2] Level of Alexithymia, Empathy and Communication Competency (N=193) 

Variable Rannge Min Max M(SD) 

Alexithymia 0-4 0.20 2.90 1.78±.51 

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0-4 0.00 3.29 1.37±.78 

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0-4 0.00 3.20 1.66±.71 

Empathy 1-5 1.00 4.00 2.82±.54 

Communication competency  1-5 1.53 4.33 3.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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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은 1.78±.51점이고, 하부 항목인 정서자각 곤란은 

1.37±.78점, 정서표현 곤란은 1.66±.71점이었다. 공감능력은 2.82±.54점, 의사소통능력은 

3.34±.48점이었다[표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차이 (N=193) 

[Table 3] Differences in Alexithymia,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93)   

Characteris

tics 
Categories 

Alexithymia Empathy Communication cpmpe 

M(SD) 
t or F(p-value) 

Scheffe’s 
M(SD) 

t or F 

(p-value) 

Scheffe’s 

M(SD) 

t or F 

(p-value) 

Scheffe’s  

Gender 
Male 1.74(.52) -1.080(.281) 2.81(.55) -.230(.818) 3.34(.48) -.071(943) 

Female 1.81(.50)    2.83(.53)    3.35(.48)    

Age 

20’s 1.85(.51) 1.659(.18) 3.00(.40) 2.102(.10) 3.44(.36) 1.9(.14) 

30’s to 40’s 1.70(.61)    2.84(.54)    3.34(.49)    

50’s to 60’s 1.66(.39)    2.78(.58)    3.44(.43)    

70’s-80’s 1.84(.49)    2.73(.57)    3.25(.53)    

Education 

Lower than 

middle schoola 
1.91(.48) 5.469(.005) 2.70(.62) 3.266(.040) 3.22(.55) 3.476(.03) 

High schoolb 1.80(.46) c<a 2.83(.54) a<c 3.38(.44) a<c 

College 

graduation or 

higherc 

1.61(.56)    2.94(.41)    3.43(.41)    

Duration of 

residence(y

ear) 

≤ 5 1.78(.55) 1.068(.37) 2.88(.49) .416(.80) 3.39(.44) 1.348(.254) 

≥ 5, <10 1.80(.50)    2.71(.42)    3.38(.41)    

≥10, <20 1.65(.57)    2.81(.49)    3.36(.42)    

≥20, <30 1.68(.51)    2.88(.52)    3.50(.47)    

≥30 1.85(.46)    2.79(.61)    3.26(.53)    

Subjective 

health 

status 

1-3a 2.00(.65) 8.399(<.001) 2.44(.68) 4.249(.016) 2.80(.58) 
13.057(<.001) 

a<b<c 

4-7b 1.89(.45) c<a 2.81(.57) a<c 3.31(.45)    

8-10c 1.61(.52)    2.90(.54)    3.47(.43)    

Subjective 

interperson

al 

relationship 

1-3a 8(4.1) 4.87(.009) 2.26(.73) 8.215(<.001) 2.87(.83) 10.814(<.001) 

4-7b 82(42.5) c<b 2.73(.57) a<c 3.23(.42) a<c, b<c 

8-10c 103(53.4)    2.93(.46)    3.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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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정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력,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대인관계에 따른 감정표현불능은 유의하였다(F=5.47, p=.005; F=8.40, 

p<.001; F=4.87, p=.009). 학력,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대인관계에 따른 공감능력은  

유의하였다(F=3.27, p=.040; F=4.25, p=.016; F=8.22, p<.001). 학력,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대인관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유의하였다(F=3.48, p=.030; F=13.06, p=<.001; F=10.81, 

p<.001). 

 

3.4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4]와 

같다. 감정표현불능은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r=-.194, p<.01; 

r=-.392, p<.001)이었다. 공감능력은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r=.597, p<.001)이었다. 

감정표현불능의 하부 항목인 정서자각 곤란은 공감과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r=-.213, p<.01; r=-.361, p<.001)이었고, 정서표현 곤란은 공감과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r=-.332, p<.001; r=-.476, p<.001)이었다.  

 

[표 4]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 (N=193) 

[Table 4] Correlation among Alexithymia, Empath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Local Residents                                                                           

(N=193)  

 Classification  Alexithymia 

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Empathy 
Communication 

competency  

Alexithymia 1             

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907*** 1          

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796*** .755*** 1       

Empathy -.194** -.213** -.332*** 1    

Communication competency  -.392*** -.361*** -.476*** .597*** 1 

*p<.05, **P<.01, ***p<.001 

4. 논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고 이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도 공감하며 상호작용하는 쌍방향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감정표현불능증,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확인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1.8점으로 평균 

이하였고, 하부 항목인 정서자각 곤란과 정서표현 곤란의 점수가 낮았다.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정표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타인과의 소통 자체가 부재하는 등의 인지·정서적 장애를 경험한다[15].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정표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타인과의 소통 자체가 부재하는 등의 인지·정서적 

장애를 경험한다[15].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 상태에서 

초래되는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16], Quint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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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ner[17]는 충동적 성향을 포함하는 충동 조절 문제들의 기저에도 정서표현 결핍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정서 단어를 적게 사용하고 사용하는 어휘도 다양하지 않았다[18]. 자신의 감정을 

알아내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므로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력을 

키우는 것이 요구된다[19].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2.8점이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타인의 정서를 

관찰했을 때 갖게 되는 정서적 공감은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데[20], 본 

연구에서도 4개 집단으로 나눈 세대 연령에서 공감능력은 2.7점에서 3점 사이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인을 공감하기 전에 자극이나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21] 노화와 관련된 변연계의 변화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 

공감능력의 저하가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을 지역사회 보건 영역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3.3점이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대별 

의사소통도 변화되는데 2030 세대는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소통을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다[7].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 감정, 의도를 스스로 알아차려야 하며 

동시에 타인의 생각, 감정, 의도도 잘 파악해야 한다[22]. 즉, 자기공감과 타인공감이 

소통에서 중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과 감정표현불능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Mattila 등[23]은 

30세에서 80세 이상의 6개 집단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정표현불능에 대한 총점과 

하위 요인 수준도 증가하여 나이와 감정표현불능이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24]. 

연령에 따른 변화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감정표현불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Park[25]이 제시한 바와 같이 식민지/전쟁체험 세대, 산업화/민주화 세대, 

탈냉전/정보화 세대 등으로 구분하여 감정표현불능을 살펴보기를 제언한다[24].  

본 연구에서는 학력은 감정표현불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졸 이상인 경우가 

중졸 이하인 경우보다 감정표현불능이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의해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므로[25]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하여 감정표현불능 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감정표현불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에 비해 감정표현불능이 높았다. 노화로 인한 신체건강의 변화를 

감정표현불능 증가와 연관시키는 연구들도 있으므로[26] 생애발달주기에 따른 

감정표현불능 수준을 비교분석하기를 제언한다. 또한, 주관적 대인관계에 따라 

감정표현불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주관적 대인관계가 높은 경우에 비해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감정표현불능이 높았다. 최근 연구에서 개인주의 문화를 선호하는 2030 

세대가 집단주의 문화에 익숙한 5060 세대보다 감정표현불능이 높았는데[27] 세대와 

문화를 고려한 감정표현불능 수준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접근과 관리가 생애주기별 

발달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은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음의 상관이었으나, 

공감능력은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이었다. 감정표현불능증은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의 결함과도 관련이 있어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22]. 선행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을 가진 사람을 구분하는 절단점이 제시되고 

있으므로[28] 이를 지표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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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일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감정표현불능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도구를 이용한 추가적 연구 

수행을 제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확인한 후 지역사회 

맞춤형 세대 간 소통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감정표현불능은 평균 이하였고,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이상이었다. 대상자의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대인관계에 따라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에 

차이가 있었다. 감정표현불능은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과 음의 상관이었으나, 

공감능력은 의사소통능력과 양의 상관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공감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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